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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역사문화콘텐츠 리더로 발전해나가는 ‘홍익재단’

홍익재단은 이러한 역사문화와 이를 기본 소재로 한 역사 정립 활

동과 콘텐츠 연구개발 및 서비스,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공동체 구성에 집중하고 있다. 사업 수행을 위해 재단의 조직은 분

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역사문화연구센터, 문화콘텐츠개발센터, 

융합기술센터, 미디어출판센터를 두고 서로 연계하여 활발히 사업

을 펼쳐나가고 있다. 각 센터에는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국내·외 외

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획, 소재 발굴과 내용 정립, 콘텐츠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홍익재단의 2018년 이후 주요 활동은 근대 시기 일본에 의해 왜

곡, 축소, 신화된 한국사와 한일관계사 문제 해결에 집중되고 있다. 

이 배경에는 근대 시기 일본에 의해 한국의 고대사부터 근대까지 

많은 부분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주변국인 일본, 중국과의 

관계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며, 비교적 가까

운 과거에 한국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라는 고난의 시기를 겪

었다. 당시 일본은 한반도 침략과 지배를 위한 명분 만들기 수단으

로 정치권과 군부, 언론, 관변학자들이 연합하여 한국의 고대사부

터 근대 이전까지의 역사를 왜곡, 조작, 신화화를 통한 식민사학을 

만들어내었다. 

근대시기에 만들어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체계와 역사관은 시

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로 바뀐 것이 없다. 급기야 2019년 일본

과의 역사 문제에 대한 갈등은 경제적 수출 규제의 문제로까지 확

대되어 역사 문제가 경제, 국제관계를 포함한 복합적인 한·일간의 

관계 전반에 걸쳐 문제로 확대되었다. 

한·일간의 역사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19세기 후반부터 60여 년간에 걸쳐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그들의 천황에 대한 역사를 만들면서 본격화되었다. 일본은 한국의 

고대 역사성에 대한 부정과 왜곡, 단군과 고조선 신화화, 혐한의 원류인 한국 멸시

론, 근거 없는 일본 민족 우월론 등의 비사상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비학문적인 내용

들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유통시켰다. 

홍익재단은 일본이 의도적으로 조작한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신화화, 신라와 고구

려 시조들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비상식적인 해석, 한국 고대사의 영토를 한반도로 

규정하려는 억지 주장, 한국의 역사와 문화, 언어, 민족에 대한 열등의식 부여 등의 

The Hongik Foundation is a non-profit organiza-

tion that is devoted to spreading historic and cul-

tural contents to people through knowledge man-

agement and converged technology. Taking the 

Korean humanitarianism, the foundation is proac-

tively engaging in finding the right and worthy his-

toric and cultural contents in South Korea. 

The foundation runs a history and culture research 

홍익재단(이사장 문치웅, www.hongikf.org)은 역사문화 지식과 콘텐츠화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

을 위한 연구개발과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공익법인이다. 홍익재단이 정의하는 홍익의 개념은 부유하고 강한 나라 건설과 그 속에서 국

민들이 편안하고 태평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홍익재단의 사업은 우선적으로 한국의 수천 년 역사와 문화 지식을 체계적으로 발굴, 정립하여 역사문화 강국, 글로벌 역사문화콘텐츠 리

더로 발전해 나가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현대의 과학적 방법, 기술과 융합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물질적, 정신적 미래

가치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업 방향의 바탕에는 역사와 문화는 과학기술, 경제 요소와 더불어 국가의 수준 및 브랜드 가

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는 인식이 있다. 그리고 물질적, 정신적 가치의 조화로운 발전은 선진 국가와 국민의 근본적인 자격 요건이다.

역사문화콘텐츠의 중심 홍익재단 

역사문화 지식경영과 콘텐츠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 노력

역사문화콘텐츠 전문가들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한일관계 역사 문제 해결 접근

Making distorted history of Korea by Japan right
Spreading historic and cultural contents to people

글 ┃ 한정찬 기자 chan5150@naver.com

Foundation
>   홍익재단 문치웅 이사장

▲홍익재단 문치웅 이사장 | Chiung Moon, Ph.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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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제들에 대해 65명 이상의 관련 분야 전공 전문학자들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원인과 의도 및 목적, 형성과 전개 과정, 그 영향에 대한 철저히 분석

하고 그 주장과 내용이 사실적이지 않음을 밝혀나가고 있다.  

2019년의 한일관계 주요 활동은 6차례의 식민주의 역사학 비판과 전망 컨퍼런스, 

4회의 e-컨퍼런스와 특별강연, 임나일본부 문제로 대표되는 식민사학 청산을 위한 

대토론회가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근대시기 일본이 만든 천황주의에 의한 침략과 

지배 목적의 역사관과 한국에 대한 왜곡되고 뒤틀린 인식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다

루었고, 이를 연구자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려나가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주요 핵심 식민사학 문제들의 폐기를 위한 단계적 노력을 진행하여 

왔다.

역사문화센터의 지식을 바탕으로 영상, 애니메이션, 웹툰 등 다양한 콘

텐츠 제작해

전문 연구자들에 의한 역사와 문화 지식은 현대의 콘텐츠화 기술, IT, 컴퓨터 그래

픽, 2D와 3D 애니메이션, 방송, 또는 영상 기술의 적용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

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center, a cultural contents development center, a 

convergence technology center and a media pub-

lishing center. The members of the centers are 

consisted of in-house professionals and of exter-

nal specialists. 

One of the core projects of the foundation is to 

make distorted history by Japan right alongside 

settling down the issues between the two coun-

tries. The foundation sees that the history from 

the very ancient Korea has been distorted by the 

Japanese ever since they colonized the land. For 

the Japanese, it was necessary to lure elites of 

the Korean society to make a pretext for invasion; 

and thus born was ‘colonial history’. The serious-

ness is that it still has not changed a bit after 75 

years of the 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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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홍익재단의 문화콘텐츠개발센터와 출판미디어센터는 역사문화센터의 

지식을 바탕으로 역사문화 관련 주요 주제들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소재 발굴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콘텐츠로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를 위한 프

로세스는 콘텐츠 소재 발굴 및 서비스 모델 정의, 설계, 구현 기술 정의, 개발의 단

계를 거쳐 콘텐츠를 서비스한다.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능력으로는 콘텐츠 기

획, 영상 촬영과 편집, 2D와 3D 그래픽, 애니메이션, 웹디자인, 웹툰을 위한 기술력

과 인력들이 상호 협력하여 일을 진행해 나간다. 

한일관계 역사·문화, 국제외교, 국방 콘텐츠 전문가 교류회 개최

최근 홍익재단은 2019년 12월 28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140여 명의 

참석한 한일관계 역사·문화, 국제외교, 국방 콘텐츠 전문가 교류회를 개최하였다. 

2019년도 2개월 단위로 진행해온 한일관계 컨퍼런스에 대한 정리와 2020년 역사

문화콘텐츠 분야의 사업 전개를 위한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였다. 

역사, 문화, 국제관계, 영상 콘텐츠, 디자인, 작가(사진, 시나리오, 스토리, 소설, 다큐

멘터리, 컨텐츠), 한국과 일본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일관계에 대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전체 3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역사관과 정치 외교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

제로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이어 이어진 대담과 토론에

서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정재정 교수, 서울대 남기정 교수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

께 토론과 대담에 나섰으며, 건국대 나행주 교수가 사회자로 지원하였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강연에서 “일본의 극우파 세력은 한반도 분단 상태를 선호하여 

남북이 평화공존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한일관계의 

본질은 “한반도의 역학적 중요성 부상과 그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일본의 한반도 정책

의 충돌로 일어난 전환기적 성격에서 일어

난 사건들인 것이다“고 정리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대 남기정 교수는 호사카 교

수와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일본의 한국에 대한 최근의 경제 제제는 

1876년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이래 한일 불

평등조약 체제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

실을 깨우쳐주었다. 조선은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조약이라는 불평등조약을 개정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일본의 식민지가 되

었고, 해방 후 한국 정부가 1965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확실히 불식하지 못했다. 일본에 의해 불평등

한 방식으로 근대 국제체제에 편입된 이래 한반도는 전쟁과 대립의 무대가 되어 왔

다”고 하였다.  2부와 3부에서는 한일관계 역사문화 국제관계 콘텐츠 교류회 행사

가 열렸다. 콘텐츠 분야의 주요 전무 분야에 대한 활동 내역과 전문가들에 대한 재

단의 원천 소스 소개, 활용 방안, 활용 분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 자유스러운 

교류와 만찬 시간을 가졌다. 

행사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컬 성악가들, 피아노 3중주의 

공연이 있었다.  

홍익의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의 정신적 기반 마련해

글로벌 환경에서 한국의 가치를 향상시킬 문화 콘텐츠 연구개발과 보급

에 앞장서 나가다

홍익재단의 2020년 사업의 핵심은 ▲일본의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분석과 대응 ▲근대 일본이 만든 고조선 신화화의 문제점과 역사성 회복을 위한 과

학적 연구 접근 ▲고대에서 현재까지의 한일 문화 교류에 대한 고증적 접근 ▲쓰다 

소키치, 시라토리 구라키치, 구로이타 가쓰미 3인의 역사관 비판과 문제점 분석, 검

증, 폐기 ▲생명공학적인 유전체 분석을 통

한 동아시아 인종, 문화, 언어 유사성 분석

을 통한 역사문화 Cluster 분야에 집중할 계

획이다. 

홍익재단은 홍익의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

의 정신적 기반 마련, 융합에 의한 새로운 

가치 창출, 글로벌 환경에서 한국의 가치를 

향상시킬 문화 콘텐츠 연구개발과 보급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활동의 

근본에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겨온 선조

들의 실천적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고 계

승, 발전시켜 부유하고 강한 나라 건설과 

그 속에서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홍익의 마음이 함께한다. 새로운 시대

의 문화, 기술, 가치는 전통과 현대적 기반 

요소들과 적절한 조화에서 가능하리라 보

며, 근본 역사와 문화의 발굴, 계승을 통해 

홍익을 실천할 가치 있는 많은 결과들이 나

올 것이라 본다.

Gathering the strength of 65 professionals in 

each field, the Hongik Foundation is working 

day and night to make all of those wrong and 

forged conceptions of Korean history right. The 

foundation has held 6 times of conference on 

which they threw harsh criticisms on ‘colonial 

history’ as well as 4 times of e-conferences that 

accompanied special lectures. 

More importantly, the correct and balanced 

views of the history of Korea are being made 

into contents by using the most of IT, computer 

graphics, 2D and 3D animations, broadcast and 

image technologies; and they are distributed 

online whether it is PC or mobile. The media 

publishing center of foundation in particular is 

making storytelling histories for everybody to un-

derstand our history easily. 

December 28 2019, the Hongik Foundation held 

an exchange event at Imperial Palace Seoul by 

inviting 140 professionals in the fields of history, 

culture, diplomacy and national defense. At the 

event, the foundation summarized the ongoing 

conference about the relations of South Korea 

and Japan; and directions for historic and cultural 

contents for the year 2020 were brought up after-

wards.

Sejong University professor Hosaka Yuji,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or 

Jaejeong Jeong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Kijeong Nam took the podium to give 

special lectures and a discussion was made 

thereafter.

Yuji said “The extreme right Japanese prefers divi-

sion of Korea and they never wa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ature of relations be-

tween Korea and Japan is that Japan does not 

want to accept the dynamic importance of Korea 

which springs up the conflicts in policies.”

Nam said “Japan’s recent economic sanctions 

made us realize that the unfair Japan-Korea Trea-

ty of 1876 is stilling ongoing. Regretful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till did not eradicate 

this unfair treaty when it resumed normalization of 

diplomacy with Japan in 1965.”

As for the year 2020, the Hongik Foundation is to 

push forward 1) analysis and measures on Kore-

an history in the textbooks of Japan 2) scientific 

research on Japan’s forging myth of Gojoseon 

(ancient kingdom of Korea) 3) proofs to abolish 

the wrong concepts of history of Sokichi Tsuda, 

Shiratori Kurakichi and Katsumi Kuroita 4) ge-

netic analysis on races, cultures and languages in 

East Asia. 


